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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2차전지 표준화 경쟁 가속
LG경제연구원, 휴대폰용 2모델 점유율이 80% … 시장위상 제고 기회

소형 2차전지 규격에 대해 표준화 경향이 진전되면서 관련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모양과 전해질의 특성에 따라 각형, 원통형, 폴리머 등 세 유형으로 크게 나뉘는 

리튬이온 2차전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특정 규격의 소수 제품으로 출하가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에

서는 2차전지가 벌써 범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정도이다.

휴대폰용이 최대 시장인 각형과 폴리머 리튬이온 2차전지도 상위 2개의 모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60% 가량에서 2003년 8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께는 3-6mm대로 다르지만 가로, 세로

가 각각 34mm, 50mm인 모델(3450 계열)과 30mm, 48mm인 모델(3048 계열)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원통형은 노트북 컴퓨터가 최대 수요처인데, 직경이 18mm, 길이가 65mm인 18650 계열이 이미 시장의 87% 

가량을 장악한 상황이며, 길이만 약간 짧은 18500 계열이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휴대폰용 역시 Nokia, Motorola 등 시장 주도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 성능과 디자인에 맞는 2차전지의 규격

을 제시하고 미래 제품 라인업에 반영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몇몇의 공통 규격을 만들어 오고 있다. 휴대폰 

기업들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특정 규격의 소수 모델에 자사의 2차전지 조달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김경연 책임연구원은 수요 기업들이 부품을 표준화하고 수요 기기 내부에 장착되는 전지를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차전지의 규격화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더 나

아가 성능까지로 표준화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요 기기의 디자인이 급변하거나 획기적인 2차전지 시스템이 등장한다면 오히려 규격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차전지의 표준화는 기업 간 제품차별화 요소를 줄여 용량, 성능, 가격 등에서의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 2차전지 시장이 대형 기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기업들에 미치는 파

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후발 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표준화를 시장 내 지위향상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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